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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루머가 급속하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거시적 관점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여론의 확산 추이를 살펴보고 미시적 관점에서 

이용자 간에 상호작용성이 얼마나 활발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루머의 자극성을 루머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한미 FTA 관련 루머 중 트위터 검색 엔진을 통해 연관 검색어로 나타난 맹장수술 괴담, 약값 폭등, 건강보험 

붕괴를 중심으로 루머의 자극성과 자극성에 따른 확산 추이, 상호작용성을 분석하였다. 루머의 자극성을 사실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은 맹장 수술 괴담이,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은 

약값 폭등이 가장 컸다. 루머의 자극성에 따른 여론의 확산 유형을 분석한 결과, 맹장 수술 괴담의 경우 ‘폭발적 

소멸형 파동’이, 약값 폭등의 경우 ‘잠재적 소멸형 파동’이, 건강 보험 붕괴의 경우 ‘반복적 파동’이 형성되었다. 

루머의 자극성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맹장 수술 괴담의 경우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건강 보험의 경우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건강 보험 붕괴의 자극성이 맹장 수술 괴담의 자극성보다 

낮았지만, 건강 보험의 경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슈 관여도가 높아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를 통해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트위터가 부정적인 메시지가 확산되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사이트를 통한 루머의 확산 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루머, 확산 추이, 트위터, 상호작용성

1. 문제제기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 Sites, 이하 SNSs)들은 모바일 

인터넷에 의한 연결성(connectivity)으로 이용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단문으로 자유롭게 의

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Owen & Humphrey, 2008; Pick, 2010). 이용자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트위터를 통해 정보를 얻고,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며, 정치 행위자나 정책 

입안자들도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공론장 중 하나인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여기서 형성된 여론을 파악한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공론장은 정치 정보를 조직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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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정보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 도구로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SNSs는 후보자와 이용자 간, 정책 입안자와 이용자 간 의견을 교환하는 마이크로 블로깅 

플랫폼(microblogging platform)의 역할을 통해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장하였

다(Henderson & Browerly, 2010; Mascaro & Goggins, 2010).

한국에서는 2008년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래 불과 3년 여 만인 2011년 10월 말 스마트폰 

이용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스마트폰이 대중 매체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트위터를 이용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스마트폰을 통한 이용자의 정치 관여도 높아졌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정치 캠페인에서 트위터를 통해 형성된 여론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졌다. 박한우(2007)는 

트위터를 통해 정치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시민 블로

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면서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 이슈의 확산에 기여한다고 했다. 

정치 과정에서 블로그, 트위터의 영향력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를 통한 의견의 

확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에서 여당 후보에 유리한 

댓글을 2만 6천여 건이나 올리고 확산시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또한, 트위터의 모바일 연결성(mobile connectivity), 개방성(openness)과 같은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사실보다 오보(misinformation), 유언비어(sensational rumor)가 더 이용자의 

관심을 끌고, 급속하게 확산되기 쉽다(Ratkiewicz, Conover, Meiss, Goncalves, & Flammini, 2011). 

정치 과정에서 트위터를 통한 부정적인 정보의 확산, 특히 루머의 확산은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후보자나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한미 FTA 관련 루머가 급속히 

확산된 현상에 주목하였다. 한미 FTA 체결이후 사회 각 분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국민들

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시 ‘의료 민영화와 건강 보험의 붕괴로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에 

이를 것이고, 약값도 폭등해 앞으로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기 힘들 것’이라면서 한미 FTA1)를 

반대하는 의견이 트위터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급기야 한국 정부는 트위터를 통해 확산되

는 루머를 ‘괴담’이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병원 의료비 폭등이나 

약값 폭등, 건강보험 붕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루머는 트위터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한미 FTA 반대 집회가 연일 열렸고, 

국회 비준도 야당의 반대 속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이루어졌다.2)

이와 같이 트위터를 통한 루머의 확산이 사회의 정책 결정과정이나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학문적으로 규명한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무엇

보다 여론의 형성과 확산이론의 관점에서 루머와 같은 부정적인 이슈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1) 한미 FTA(South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 

2) “경제단체들, 한미 FTA 비준촉구 국회앞 집회,” 헤럴드 경제 2011년 11월 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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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 연구로 사회적 쟁점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파동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홍주현, 2009),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

서 의견의 확산 양상을 유형화한 랏키비츠, 마이스, 프라미니와 멘체르(Ratkiewicz, Meiss, 

Flammini & Menczer, 2011)의 연구, SNS에서 여론을 선도하는 트위터리안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상호(2012)의 연구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인터넷에서 의견의 확산 과정을 

고찰하였을 뿐 루머와 같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쟁점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이슈의 확산 

과정과 확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트위터에서 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루머와 

루머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확산되는지 연구한 타나카, 사카모토와 마츄카(Tanaka, Sakamoto 

& Matsuka, 2011)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타나카와 동료들은 불안감, 정확성 등 루머를 확산시

키는 이용자의 심리적 동인에 주목하고 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루머와 루머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밝혔다. 그러나, 단문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팔로어와 팔로잉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메시지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트위터의 특성을 고려한 확산과정을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트위터를 통해 루머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여론의 확산 추이를 살펴보고, 확산 

동인으로 루머의 특성 특히, 자극성에 주목해서 자극성에 따라 이용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지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루머의 자극성이 이용자들의 의견 표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향후 루머의 확산을 방지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학문적, 현실적 필요에 의해 새로운 여론 형성 매체로 자리매김 한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트위터에서 루머와 같은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파

동을 유형(pattern)화 하고, 확산 동인을 밝힘으로써 여론 이론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트위터와 같은 SNSs에서 사회적 사건들은 수많은 연결(link)을 통해 공유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확산된다(Ratkiewicz et al., 2011: 297). 140자로 제한된 트위터의 단문과 팔로어와 

팔로잉으로 이루어진 트위터의 확산 구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은 트위터에서 메시지가 순식간에 공유되고 확산되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적 배경에서는 SNSs를 통해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논의하고, 트위터를 통한 정보의 

확산과정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루머와 같은 

부정적 메시지가 트위터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설명할 이론적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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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한 정보의 확산 과정

정보의 확산 연구(Information Diffusion)는 여론 연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받아 온 

주제이다. 정보의 공유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여론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Watts & Doods, 2007). 개인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여론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영향력이 증가했는데, 트위터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커뮤

니케이션 행위를 통해 개인들의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켰다. 140자 단문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트위터에서 개인들은 ‘친구’로 연결된 다수의 사람들과 동시에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친밀감이 

높다는 점에서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다대다 커뮤니케이션(many to many)과 다르다

(Owen & Humphrey, 2008).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퍼나르기를 통해 의견이 확산되는 반면, 트위터에서 개인들은 나를 따르

는 사람들(follower)과 내가 따르는(following)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확산시킨다. 

트위터에서 정보는 리트윗(retweet)에 의해 전체로 확산되는데, 리트윗은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으로(Honeycutt & Herring, 2009) 정보를 다수에게 순식간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 A가 트위터에 올리면 리트윗을 통해 A의 팔로어에게 전달된다. 

전달된 메시지는 A의 팔로어와 A의 팔로어의 팔로어에 의해 단 몇 분, 몇 시간 안에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검색 엔진과 연결되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게 된다(Ratkiewicz et al., 2011). 몇몇 

개인이 팔로어에게 리트윗한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랏키비츠외 학자들

(Ratkiewicz et al., 2010)은 “트위터 폭발(Twitter Bomb)”로 개념화하였다. 리트윗에 의해 팔로어

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또 각 개인의 팔로어가 자신의 팔로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트워

크 구조에 의해 순식간에 폭발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 과정에서 트위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낙관적 관점과 비관적 관점이 공존한다. 낙관적 

관점에서는 트위터가 개인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 과정에서 정보는 

개인들의 이슈에 대한 상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들의 정보력이 증가함으로써 정치 관여도가 높아지고, 정치 참여 기회도 많아졌다는 

것이다(Miraudilla & Mary, 2010). 이렇게 된 데에는 친근한 사람과 속삭이듯이 정보를 교환하는 

트위터의 영향이 크다(Deale & Strauss, 2008; O’reilly & Battle, 2009). 이와 대조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개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오히려 시민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Stromer-Galley & Foot, 2002). 치밀한 

망으로 연결된 인터넷에서 유언비어(rumor)가 훨씬 더 확산되기 쉽다는 것이다. 

나마타메(Namatame, 2007)는 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특정 의견을 채택할 것인

가의 여부에 입소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질병이 확산될 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쉽게 감염되기 쉬운 것처럼 루머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될 때 메시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았다. 모리스(Morris, 2000)는 개인들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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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루머의 

확산 과정에서 이웃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면서 네트워크 이웃들이 이웃을 더 많이 둘수록 

루머에 대한 신뢰성이 커진다고 한다. 루머가 타인에게 전달되면서 점차 신뢰성(credibility)을 

얻게 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확산의 한계점을 넘게 되면,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진실로 받아들

여진다. 먼도자, 포브레와 카스틸로(Mendoza, Poblete & Castillo, 2010)도 정보의 신뢰도는 사건

에 대한 진실 자체에 좌우되기보다 개인들에 의해 논의되면서 획득된다고 했다. 즉 이미 개인들

에게 루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객관적 진실이나 사실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전염성

을 띄고 확산되면서 특정 커뮤니티 내의 개인들에게 얼마나 진실로 여겨지는가가 더 중요하다

는 것이다. 그는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루머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개인들의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였다. 

루머는 이슈의 흥미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염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모바일 

연결성(mobile connectivity)으로 인해 이용자 간 밀도가 높은 트위터에서는 앞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더욱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Ratkiewicz et al., 2011). 이 연구는 이러한 

트위터의 특성과 개인이 올린 의견에 대한 책임(personal accountability)과 사실 체크 기제

(fact-checking mechanism)가 약해 사실보다는 루머가 쉽게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했다(Ratkiewicz 

et al., 2011). 다음에는 루머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확산 과정을 파동 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

2) 소셜네트워크사이트를 통해 확산되는 루머의 파동과 루머에 대한 이용자의 

상호작용성

이 연구는 SNSs의 즉각성과 접근성으로 인터넷에서 보다 의견의 역동성(opinion dynamics)이 

클 것으로 보고, 여론 이론의 관점에서 의견의 확산 현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매스 미디어 

중심의 여론형성 과정에서는 이슈의 생성과 소멸과정을 여론형성의 단계론으로 설명하지만, 

인터넷 여론형성과정에서는 이슈의 생성과 의견 공유, 확산이 동시에 발생하는 순환적 과정으

로 설명한다(홍주현, 2009). 

여론 이론에서 파동(wave)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론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특정 시간대에 개인들의 의견이 확산되고 소멸되는 추이를 나타낸다. 파동은 높이와 폭, 주기로 

구성되는데, 파동의 구성 요소를 여론에 적용시켜 보면, 파동의 높이는 특정 시간대에 개진된 

의견의 양으로 볼 수 있다(홍주현, 2009). 파동의 폭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시간을 보여준다. 파동의 높이와 폭에 의해 파동이 다르게 형성될 것이다. 파동의 높이가 

높다면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파동의 폭이 좁다면, 특정 이슈에 대한 여론이 순식간에 형성된 것을 나타낸다. 파동의 주기는 

진동이 시작되어 다시 반복되기 전 까지, 또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데, 

여론의 형성과 관련해 적용해 본다면 의견이 개진되기 시작한 후 소멸되었다가 다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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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파동이 형성되기 전까지를 주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론형성 과정에서 주기는 

한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개의 파동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파동의 주기를 

토대로 여론의 확산 양상을 유형화할 수 있으며, 여론이 향후 확산될지, 아니면 소멸될지 

여론의 형성 방향을 파악할 수도 있다(조동기, 2001; 홍주현, 2009).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여론의 

파동을 루머의 확산 과정에 적용시켜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개인들의 의견이 특정 시간대에 

어떻게 확산되는지 추이를 파악할 것이다. 

트위터에서 정보는 팔로어와 팔로잉에 의한 상호작용구조와 리트윗이라는 독특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보다 쉽게 확산된다. 특히, 루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관심과 주목도가 높기에 

더 쉽게 확산되기 쉽다. 트위터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밝히기 위해 랏키비

츠와 동료들은 사건이 발생해서 확산되는 과정을 도식화해서 나타냈다(Ratkiewicz, et al., 2011). 

그들은 트위터를 통해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 같은 정보(truthy memes)와 합법적인 정보

(legitimate memes)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는지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분석을 

통해 밝히고 정보의 확산 네트워크를 유형화하였다. 정보의 속성을 분류하고, 개인 이용자 

계정 간 리트윗(retweet)과 멘션(mention)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인 그래프로 연결되도록 설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사실 같은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확산 네트워크를 보여주었다.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그래프의 유형(pathological graphs)

을 나타냈으며, 이 그래프들은 상호 연결되지 않은, 유입지점이 아주 많은, 별 모양의 그래프를 

특징으로 한다(Ratkiewicz, et al., 2011; 303). 그는 비록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서 사실 같은 

정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연구했지만, 비합법적인 내용의 정보가 비교적 규모가 큰 지역 

사회에서 주목을 받아 사실인 것처럼 확산된다면 사실과 구별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가 확산되는 초기에 문제를 감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주로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트위터 여론의 파동을 제시한 연구로는 오코너, 발라서브라

마얀, 룻리지와 스미스(O’Connor, Balasubramanyan, Routledge & Smith,, 2010)의 연구가 있지만, 

이들은 주기성(periodicity) 개념을 중심으로 여론의 확산 과정을 규명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트윗 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그래프로 나타내어 여론의 규칙적 변화를 감지하였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로 검색된 트윗 수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했는데, 폭이 

좁고, 뾰족한 첨탑 모양의 그래프가 형성되면서 점점 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를 통해 트위터를 통해 여론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용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루머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확산 추이를 살펴보았다. 루머의 확산 추이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의견이 개진되는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의견 확산 양상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용자 간에 얼마나 활발하게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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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되는지 상호작용성을 살펴봤다. 여기서 상호작용성은 이용자들이 루머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트위터에서 개인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올리거나(mention), 특정인의 

메시지에 반응하거나(reply@), 다른 사람이 올린 메시지를 전체에게 전달하면서(RT@) 의견을 

확산시킨다(Cummings et al., 2011). 이 연구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것보다는 특정인의 

메시지에 답을 하거나 전체에게 전달하는 것을 적극적인 행위로 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의견이 더 활발하게 확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용자들 간에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으

로 나타나는지 상호작용성의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루머의 확산과 관련해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루머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루머의 자극성

이 연구에서 주목한 루머의 경우 다른 이슈에 비해 이용자로부터 관심을 받기 쉽다. 루머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기사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고, 사건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 피상적인 

측면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보와 동떨어져 편향성을 띄고 있다. 루머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내용 자체가 편향적이고, 충격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데니스, 배리와 수산(Dennis, Barry 

& Susan, 2010)은 루머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수록 공중에 의해 현저성이 높게 판단되고,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했다. 따라서, 정보 자체가 자극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감정적인 표현을 통해 메시지를 자극적으로 표출한 것인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머는 정보와 달리 공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되기 쉬우므로 루머의 확산과정에

서 루머가 얼마나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메시지가 자극적인 요소, 

과장된 것, 감정적인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Ransohoff & Ransohoff, 2001). 이 연구에서 자극적이라는 것은 공중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사실을 과장, 확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자극성을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

과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으로 구분하였다.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은 사건 자체가 자극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충격적인 사건이나 일을 의미한다.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은 

이용자들이 의견을 표출할 때 얼마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의미한다. 자극적인 표현

이란 다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표현으로 악의적인 표현, 감정적인 표현, 

비속어 등을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자극적인 메시지를 포함한 루머는 독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독자들은 이성적이기보다 미성

숙하고,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기 쉽다. 이 연구는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한 루머가 140자 

단문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 트위터에서 과도하게 단순화되면서 이용자의 관심을 더 유발

할 것으로 보고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 추이를 파동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루머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고찰한 에이헤른과 소슈라(Ahern & Sosyura, 2013)는 경제지에

서 기업 합병과 관련된 루머를 자극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루머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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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관심을 더 많이 끌고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즉 루머의 자극성이 

클 경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더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루머의 자극성은 

루머가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디폰조와 보디아(Difonzo & Bordia, 

2007)는 루머가 사실에 근거할 경우 사람들이 더 믿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믿음은 루머의 

급속한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사실의 

자극성이 클 경우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의견을 표출하여 파동의 높이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루머가 사실일 것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타인과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면서 

이용자의 상호작용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람들은 사실적 측면에서 루머의 자극성이 클 경우 심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타인과 

더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오예워(Oyewo, 2007)는 루머가 개인과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확산된다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답을 

얻기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고, 집합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했다. 

즉 루머가 자극적이고 사회적으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개인들은 불안함을 해소하

기 위해 타인과 더 많이 의견을 교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라스노우

(Rosnow, 1986)도 개인들이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를 통해 루머가 확산된다고 했다.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서 트위터에서 루머와 비판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연구한 타나카와 동료들(Tanaka, et, al., 2011)은 루머의 확산에 대해 새로운 변인을 

제시하였다. 루머가 사실과 멀 경우 사람들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지만,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비판(criticism)이 더 많이 확산됨으로써 일본 대지진

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루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더 많이 확산된다면, 사람들의 루머에 대한 인지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 에 대한 루머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살펴보고, 

루머의 자극성과 확산의 관계를 밝힐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한미 FTA는 여러 분야를 다룰 

뿐만 아니라 ISD 조항3)같이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루머가 트위터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한미 FTA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나 언론 보도 같은 공식적 채널보다는 미국 거주 한인 여성들의 발언이나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의견을 더 신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예워(Oyewo, 2007)나, 라스노우(Rosnow, 1986)

가 연구한 것처럼 이슈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타인과 상호작용 

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루머가 순식간에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미 FTA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루머의 사회적 파급력이 컸다는 점에서 루머의 확산 동인을 

밝히는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했다. 

3)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정책 등으로 손실을 

봤을 때,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한미 FTA 체결 당시 국내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킨다는 이유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일으킨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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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트위터에서 한미 FTA 관련 루머는 그 확산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트위터에서 한미 FTA 관련 루머의 자극성은 사실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트위터에서 한미 FTA 관련 루머의 자극성은 이용자의 상호작용성과 어떤 관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1. 루머의 자극성에 따라 이용자의 상호작용성 유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2. 루머의 자극성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성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 연구방법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트위터에는 언제 의견을 올렸는지 기록이 남으므로(time-stamps)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의견의 확산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미 FTA 이슈를 대상으로 

일별 트위터의 댓글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확산 양상을 파악하고, 메시지의 확산 정도를 분석하

였다. 2011년 10월 21일 미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서명한 이후 트위터에서는 

한미 FTA 관련 루머가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며,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이행 법안 서명을 계기로 트위터를 통해 한미 FTA와 

관련된 더욱 많은 루머가 확산되었다. 보수 성향의 신문과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는 한미 FTA 

관련 루머의 진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으며, 트위터에서 루머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다.4)

1) 분석 대상 이슈

앞에서 살펴본 한미 FTA 일정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한미 FTA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

고 한국의 대통령이 비준한 시점인 2011년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일간 트위터에 

올라온 트윗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트윗 검색엔진(www.tweetrend.com)5)을 이용해 한미 FTA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연관 단어가 검색된다. 연관 단어는 한미 FTA를 언급한 사람들이 동시에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을 네트워크로 보여준 것으로 이를 통해 한미 FTA 관련해서 주로 등장한 

4)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측이 현 정부에서 재협상을 거치면서 국익 최우선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했고, 투자국가 소송제(ISD)를 불공정조항이라며 반대를 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ISD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ISD는 해외 투자를 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들은 자동차 수입 개방, 의료민영화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했다.

5) 트윗트렌드 닷컴은 2010년 1월 이후부터 약 400만명의 트위터 계정을 수집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이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트윗, 팔로잉/팔로워수, 작성자 ID, 작성 일시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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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한미 FTA 관련 검색된 연관 단어 중에서 트위터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한미 FTA 관련 내용으로 ‘의료 민영화,’‘맹장수술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약값 

폭등’ 순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의료 민영화’의 경우 의료영리법인이 설립되어 병원을 운영한

다는 것인데, 의료법인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논리다. 

의료 민영화의 경우 한미 FTA에 포함되는 내용이었지만, 맹장수술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붕괴, 

약값 폭등은 한미 FTA로 예상되는 결과에 해당된다. 결국 루머 여부는 시간이 경과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사실로 판정이 나면 루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트위터에서 제기된 문제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 자료 수집 

루머를 구성하는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트윗 검색 엔진을 이용해 맹장수술 

괴담, 약값 폭등, 건강 보험 관련 트윗을 수집했다. 자료 수집 결과 맹장 수술 괴담 관련 트윗 

3, 172개, 약값 폭등 632개, 건강 보험 125개가 검색되었다. 

3) 조작적 정의 

(1) 루머의 자극성

한미 FTA 관련 루머에 대해 오피니언 분석에 의해 주제를 파악한 후 각각의 주제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분석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기법에 의해 추출한 

모든 메시지를 함께 읽고 자극성을 측정하였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주로 

나타나는 단어를 찾아내는 기법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용자들에 의해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Diakopoulos & Shamma, 2010). 주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서 형성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구조화된 설문지와 달리 

개개인이 직접 표현한 단어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단어가 등장했는지 측정함으로써 사회의 

여론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방법과 차이가 있다(Diakopoulos & Shamma, 2010). 오피니

언 마이닝에서는 개인들이 특정 단어나 표현을 많이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라고 보는 입장이다. 특정 단어 외에도 찬반 입장을 측정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통해 

이용자의 정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여론을 감지한다. 이 연구에서 자극성은 사실의 자극성

과 표현의 자극성으로 구분된다. 사실의 자극성은 사건을 구성하는 내용 자체가 충격적인 

것이다. 충격적이거나 놀라운 내용, 흥미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자극성이 높다고 

보았다(Ransohoff & Ransohoff, 2001). 이 연구는 사실의 자극성을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하였

고, 표현의 자극성도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중립적이거나 자극적인 사실, 표현이 

없을 경우 모두 낮음으로 분류하였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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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성 예시 

표현적 

측면

높음
똥을 싸고 뒤질 통상교섭본부 매국노들아! 약값폭등, 과도한 우려라고? 하룻만에 너의들 

대답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낮음 영국 수퍼에서 파는 감기약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입니다. 싼 편입니다.

사실적 

측면

높음
미국인 영리병원의사에게 치료받으면 뇌종양수술 2억원. 제왕절개 5천만원. 맹장수술4천

만원 내야 할 듯

낮음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

상에서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맹장수술비 1천만원은 거짓입니다. 

<표 1> 자극성 조작적 정의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루머의 자극성에 따라 이용자의 상호작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고자 했기에 루머의 자극성을 표현의 자극성과 사실의 자극성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표현

의 자극성과 사실의 자극성이 낮을 경우 각각 0점을, 자극성이 높을 경우 각각 1점을 부여하여 

표현의 자극성+ 루머의 자극성의 합의 점수는 최하 0점∼2점 까지 분포되었다. 

2012년 3월 30일부터 1주일간 예비 조사를 통해 일치도가 낮은 유목에 대해 논의하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예비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코더 일치도를 .90이상으로 올린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코더 일치도는 .90(사실적 자극성)에서 .92(표현적 자극성)였다. 

본 조사는 2012년 6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되었고, 두 명의 연구자가 분석 대상 트윗을 반씩 

나누어 분석하였다.

(2) 루머의 확산 추이

루머의 확산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일별 트윗 수를 집계해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루머에 대한 트윗을 검색한 후 일별로 몇 건의 트윗이 올라오는

지 일별로 분석하였다. 

앞의 <그림 1>을 보면, 여론의 파동은 파동의 높이, 폭, 진동수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파동의 높이는 얼마나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는지 의견의 개수를 의미한다. 파동의 폭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의견이 형성되었는지 여론 형성기간을 의미한다. 진동수는 하나의 자극이 

시작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특정 메시지와 관련된 여론이 형성되

는 양상을 나타낸다. 진동은 하나의 파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파동의 폭과 높이 진동수를 기준으로 파동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파동의 폭이 

좁고, 여론형성기간이 짧을 경우 ‘폭발적’으로, 파동의 폭이 넓고, 여론형성기간이 길 경우 

‘소멸형’으로 개념화했다(홍주현, 2009). ‘소멸형’은 파동이 한 개만 형성되고, 점점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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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루머의 확산 추이 조작적 정의

(3) 이용자의 상호작용성

이 연구는 메시지의 자극성에 따라 루머의 확산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이용자의 상호작용성을 트위터 의견 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트윗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

는 언급(mention), 상대방의 의견에 응답하는 리플라이(@, reply), 자신의 팔로어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리트윗(retwe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밝힌 멘션보다 상대방의 

의견에 응답을 하거나 리트윗에 의해 전체에게 확산시킬 경우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 상호작용성을 점수화하였다. 멘션의 경우 자신의 의견만 밝힌 것이므로 1점을, 

응답(reply@)의 경우 특정인의 멘션에 대해 반응을 한 것이므로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2점을, 

리트윗의 경우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전체에게 

확산시켰다는 의미에서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고 3점을 부여하였다. 트윗의 경우 

응답이 여러 번 발생하거나(@ ID @ ID@ ID) 응답에 대한 리트윗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RT@ ID) 

응답과 확산이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 경우 응답에 대해서는 각 1점을, 확산에 대해서

는 각 2점씩을 부여하여 확산의 정도를 조작적 정의하였다. 상호작용성에 대한 코더간 신뢰도

는 .92였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의 경우 점수 분포가 1∼6점이었고, 약값 폭등 1∼8점, 맹장 

수술 괴담 1∼10점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성의 종류 의견(1점)

없음(0점) 1점(1+0)

특정인에게 응답

(@ID)

한 명에게 응답(@ ID)(1점) 2점(1+1)

여러 특정인에게 응답(@ ID@ ID) 3점(1+1+1)

전체에게 확산

(RT@ID)

전체에 확산(RT@ID)(2점) 3점(1+2)

특정인에게 응답+확산(RT@ID @ID) 4점(1+1+2)

<표 2> 상호작용성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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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이 연구는 한미 FTA 관련 루머 중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된 맹장수술 괴담, 약값 폭등, 

건강 보험 붕괴를 대상으로 루머의 자극성에 따른 확산 추이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성을 분석하였다. 

1) 루머의 세부내용 분석결과 : 맹장수술 괴담⋅약값폭등⋅건강보험 붕괴

한미 FTA 관련 트위터에서 개진된 루머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표출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맹장수술 괴담과 관련해서는 맹장수술 비용 4천 만 원이 괴담이 아니라는 ‘미국 한인 여성들의 

선언문’에 대한 언급이 38.3%로 가장 많았고, ‘맹장수술비 등 의료수가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29.2%로 병원비 폭등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67.5%를 차지하였다. 병원비 폭등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더 주목을 받고 트위터에서 급속하게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수가의 증가로 조약 발효 전에 맹장 수술을 미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8.5%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 ‘영리병원 유치’ 9.4%, ‘건보료 대체로 삼성 보험이 수익을 볼 것’이라는 

견해도 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의료분야가 FTA에서 제외된다는 것’ 0.4%, ‘외교부의 

FTA 헛소문 주장’과 ‘이대통령의 괴담 부인’ 등 맹장수술 괴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각각 

3.2%, 3.3%로 적게 나타났다.

이슈 트윗 수(%) 

의료 수가

증가 관련

미 한인여성 선언문: 맹장수술 4천만원 괴담 아님 1216(38.3) 

맹장수술비 등 의료수가 증가 925(29.2) 

영리병원 유치 299(9.4) 

건보료 대체로 삼성보험 수익 112(3.5) 

ISD 조항 불평등 6(0.2) 

‘의료수가 안 오른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 괴담 67(2.1) 

정부 대응 

의료분야 FTA 제외됨 13(0.4) 

외교부 FTA 헛소문 102(3.2) 

이 대통령 괴담 부인 106(3.3) 

개인적 대응 
FTA 국민 잘못 57(1.8) 

조약 발효 전 맹장수술 미리 해야 함 269(8.5) 

전체 3172(100.0) 

<표 3> 맹장수술 괴담 관련 내용 

약값폭등과 관련된 트윗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의견이 3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값이 폭등할 것’ 33.9%, ‘국민을 속인 정부가 매국노’라는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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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노 표출이 25.2%로 높았다. 이에 비해 ‘FTA 괴담이 헛소문’이라는 의견은 3.5%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복제약 판매 금지’는 0.2%에 불과했다. 약값폭등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

로 약값폭등(33.9%) 보다는 FTA 체결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만 (‘국민을 속인 정부가 매국노,’ 

‘FTA가 불평등 조약’)(62.5%)이 더 많았다.

이슈 트윗 수(%) 

약값폭등 우려 214(33.9) 

복제약 판매 금지 1(0.2) 

FTA 괴담 헛소문 22(3.5) 

국민속인 정부 매국노 159(25.2) 

FTA 불평등 조약 236(37.3) 

전체 632(100.0) 

<표 4> 약값폭등 관련 내용 

건강보험 붕괴 관련해서는 ‘건강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내용이 54.4%로 가장 많았고, 

‘수술비 급등’ 16.8%, ‘건강보험 붕괴’ 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FTA 폐기 주장’ 8.0%, 

‘정부의 해명 불신’ 4.8%, ‘국회의 최루탄 사태’ 3.2% 순이었다. 앞의 두 이슈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와 의료비가 급등할 것이라는 의견이 71.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슈 트윗 수(%) 

건강 보험료 급등 68(54.4) 

수술비 급등 21(16.8) 

건강보험 붕괴 16(12.8) 

FTA 폐기 주장 10(8.0) 

정부의 해명 불신 6(4.8) 

최루탄 사태 문제의 본질 아님 4(3.2) 

전체 125(100.0) 

<표 5> 건강보험 붕괴 관련 내용 

2) 루머의 자극성 분석 결과 : 사실적 측면⋅표현적 측면

이 연구는 한미 FTA 관련 루머가 트위터에서 얼마나 자극적으로 표출되는지 루머의 자극성

을 사실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은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거나 과장된 것을 의미하고,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

을 강조하거나 과장하여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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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의 내용에 따라 자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맹장수술 괴담 관련된 

이슈의 사실적 자극성이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맹장수술비용이 4천만 원 이라는 것이 괴담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한인 여성 선언문의 사실적 자극성이 90.9%, 맹장 수술 비용 등 의료 

수가가 증가한다는 이슈의 사실적 자극성이 88.0%, 삼성보험 유리 87.5%, ISD 조항 불평등이 

83.3%, 영리 병원 유치 8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슈 높음 낮음 전 체

의료

수가

증가

관련 

한인여성 선언문: 맹장수술 괴담아님 1105(90.9) 111(8.1) 1216(38.4)

맹장수술비 등 의료수가 증가 814(88.0) 111(12.0) 925(29.2)

영리병원 유치 247(82.6) 52(17.4) 299(9.4)

건보료 대체로 삼성보험 수익 98(87.5) 14(12.5) 112(3.5)

ISD 조항 불평등 5(83.3) 1(16.7) 6(0.2)

이명박 괴담 42(62.7) 25(37.3) 67(2.1)

정부 대응 

의료분야 FTA 제외됨 7(53.8) 6(46.2) 13(0.4)

외교부 FTA 헛소문 8(7.8) 94(92.2) 102(3.2)

이 대통령 괴담 부인 4(3.8) 102(96.2) 106(3.3)

개인적 대응 
FTA 국민잘못 42(73.7) 15(26.3) 57(1.8)

조약 발효 전 맹장수술 미리 해야 함 34(12.6) 235(87.4) 269(8.5)

전체 2406(100.0) 766(100.0) 3172(100.0)

χ2=1395.159, df=10, p< .01

<표 6> 맹장수술 괴담 관련 사실의 자극성

이슈 높음 낮음 전 체

의료

수가

증가

관련

한인여성 선언문: 맹장수술 괴담아님 207(17.0) 1009(83.0) 1216(38.4)

맹장수술비 등 의료수가 증가 225(24.4) 699(75.6) 924(29.2)

영리병원 유치 96(32.1) 204(67.9) 299(9.4)

건보료 대체로 삼성보험 수익 13(11.6) 99(88.4) 112(3.5)

ISD 조항 불평등 1(16.7) 5(83.3) 6(0.2)

이명박 괴담 29(43.3) 38(56.7) 67(2.1)

정부 대응 

의료분야 FTA 제외됨 - 13(100.0) 13(0.4)

외교부 FTA 헛소문 16(15.7) 86(84.3) 102(3.2)

이 대통령 괴담 부인 3(2.8) 103(97.2) 106(3.3)

개인적 대응 
FTA 국민잘못 5(10.5) 51(89.5) 57(1.8)

조약 발효 전 맹장수술 미리 해야 함 53(19.7) 216(80.3) 269)8.5)

전체 2523(100.0) 648(100.0) 3171(100.0)

χ2=99.384, df=10, p< .01

<표 7> 맹장수술 괴담 관련 표현의 자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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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높음 낮음 전 체 

약값 폭등 우려 199(93.0) 15(7.0) 214(33.8)

복제약 판매 금지금지 - 1(100.0) 1(0.2)

FTA 괴담 헛소문 22(100.0) - 22(3.5)

국민속인 정부 매국노 158(99.4) 1(0.6) 159(25.2)

FTA 불평등 조약 236(100.0) - 236(37.3)

전체 615(100.0) 17(100.0) 632(100.0)

χ2=61.142, df=4, p< .01

<표 9> 약값 폭등 관련 표현의 자극성 

이에 비해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은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낮게 나타나 맹장수술 

괴담과 관련해서는 수술비가 급등한다는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이 높은 의견이 주로 표출됐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트윗의 내용이 ‘정부대응’이나 ‘개인적 대응’일 경우 사실적, 표현적 

자극성 둘 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약값폭등에 대한 메시지의 자극성을 교차 분석한 결과, 세부 내용에 대해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이 많이 나타났다(<표 8>과 <표 9> 참조). 사실적 자극성은 ‘약값폭등과 같은 FTA 

괴담이 헛소문’과 ‘국민을 속인 정부는 매국노’가 높았고, ‘약값폭등 우려’의 경우 사실적 

자극성이 낮은 경우가 79.9%로 많았다.

이슈 높음 낮음 전 체 

약값폭등 우려 43(20.1) 171(79.9) 214(33.8)

복제약 판매 금지금지 1(100.0) - 1(0.2)

FTA 괴담 헛소문 22(100.0) - 22(3.5)

국민속인 정부 매국노 115(72.3) 44(27.7) 159(25.2)

FTA 불평등 조약 236(100.0) - 236(37.3)

전체 417(100.0) 215(100.0) 632(100.0)

χ2=337.143, df=4, p< .01

<표 8> 약값 폭등 관련 사실적 자극성 

‘약값폭등 우려’에 대한 표현의 자극성을 세부 주제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트윗에

서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는 236개의 트윗의 

표현의 자극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100.0%), 정부가 매국노라는 것 99.4%, 약값 

폭등 우려 93.0%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건강보험료 급등과 관련 세부 이슈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사실적 자극성은 낮았다. 건강보

험료 급등의 경우 낮은 경우가 100.0%였고, 수술비 급등 85.7%로 대부분 낮았다. 건강보험 

붕괴 관련해서는 FTA 폐기 주장만 10건 중 9건이 자극성이 높게 나타났다.



트위터를 통한 루머의 확산 과정 연구  75

이슈 높음 낮음 전 체

건강 보험료 급등 - 68(100.0) 68(54.4)

수술비 급등 3(14.3) 18(85.7) 21(16.8)

건강보험 붕괴 7(43.8) 9(56.3) 16(12.8)

FTA 폐기 주장 9(90.0) 1(10.0) 10(8.0)

정부의 해명 불신 - 6(100.0) 6(4.8)

최루탄 사태 문제의 본질 아님 2(50.0) 2(50.0) 4(3.2)

전체 21(100.0) 104(100.0) 125(100.0)

χ2=64.840, df=5, p< .01 

<표 10> 건강보험 붕괴 관련 사실적 자극성 

표현의 자극성은 ‘수술비 급등’과 ‘FTA 폐기 주장’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강보험붕괴 

56.3%로 높았다. 

이슈 높음 낮음 전 체

건강 보험료 급등 - 68(100.0) 68(54.4)

수술비 급등 20(95.2) 1(4.8) 21(16.8)

건강보험 붕괴 9(56.3) 7(43.8) 16(12.8)

FTA 폐기 주장 10(100.0) - 10(8.0)

정부의 해명 불신 - 6(100.0) 6(4.8)

최루탄 사태 문제의 본질 아님 1(25.0) 3(75.0) 4(3.2)

전체 40(100.0) 104(100.0) 125(100.0)

χ2=99.081, df=5, p< .01 

<표 11> 건강보험 붕괴 관련 표현의 자극성 

지금까지 한미 FTA 관련 루머에 대해 자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루머의 자극성이 확산 추이와 확산의 깊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루머의 자극성에 따른 여론의 확산 추이 분석 결과

먼저, 한미 FTA 와 관련된 전체 트윗의 확산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 11월 18일 이전의 트윗의 확산 추이도 함께 나타내었다(<그림 2>). 2011년 11월 

18일 한국의 국회에서 한미 FTA 관련 법안이 처리되었는데, 그림을 보면 법안 통과 이전에는 

하루 평균 1만 8천여 건의 의견이 개진되다가 법안 통과 직후 하루에 118,963건의 의견이 

개진되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점점 의견의 양이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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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미 FTA 관련 트위터 여론의 확산 추이

한미 FTA와 관련되어 이 연구에서 추출한 맹장수술 괴담, 약값폭등, 건강보험 붕괴와 관련된 

트윗 수와 여론의 확산 추이를 각각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분석기간 동안 

맹장수술 관련 괴담 트윗이 3,272개로 가장 많았고, 약값폭등 관련 트윗이 632개, 건강보험 

붕괴 관련 트윗이 125개 순이었다. 네티즌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이 

큰 맹장 수술 괴담의 경우 ‘맹장수술비 4천 만 원이 괴담이 아니다’라는 미국 거주 한인 여성들

의 선언 직후 가장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후 점차 파동의 폭과 높이가 낮아지면서 여론이 

소멸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3>에서 최루탄 의회, 한미 FTA 강행 처리된 

날 폭발적으로 의견이 개진된 후 점차 소멸되는 양상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파동의 형성을 

보면, 접근성과 확산성이 강한 트위터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여론이 즉각적이고, 폭발적으로 

형성되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바로 여론이 소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동안 약값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는 맹장수술 괴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새롭게 관심을 받아 쟁점화 되었다. 약값폭등의 경우 11월 22일 FTA 발표로 복제약 생산이 

금지되고, 약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 건강보험 붕괴의 경우 다른 루머에 

비해 트위터에서 덜 언급되었지만 역시 11월 22일 특허권 강화로 제약업계, 의료업계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계기로 여론이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트위터에서는 이슈 생성기가 하루 정도로 매우 짧고, 이슈가 단기간에 형성되고 바로 소멸되

는 특징이 나타났다. 맹장수술 괴담과 관련된 여론의 파동은 큰 파동이 형성된 후 파동의 

높이가 낮고 폭이 넓은 파동이 형성되면서 여론이 소멸되는 특징에 따라 ‘폭발적 소멸형’으로, 

약값폭등의 경우에는 매스 미디어 여론의 추이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이슈가 제기된 후 

의견이 확산된 후 점차 소멸되어‘잠재적 소멸형’으로, 건강보험 붕괴의 경우 다른 인터넷 여론

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동의 높이와 폭이 일정한 파동이 형성되어 ‘반복적 파동형’으로 분류했다

(홍주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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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TA 관련 루머의 확산 추이

4) 루머의 자극성에 따른 이용자의 상호작용성 분석 결과

루머의 자극성이 이용자의 상호작용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루머의 

자극성과 상호작용 유형을 교차분석하였다. 

(1) 루머의 자극성과 상호작용 유형 교차분석 결과

연구 문제 3-1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루머의 자극성과 상호작용성의 종류의 관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이 크게 나타난 맹장수술 괴담과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약값 폭등의 경우 리트윗이 가각 64.1%, 94.2%로 많았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붕괴의 경우 단순 언급이 62.4%로 많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

다(<표 12>). ‘맹장수술비가 4천만 원, 앰뷸런스 이용이 800만 원 등’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맹장 수술 괴담의 경우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여론을 형성한 반면, 상대적으로 

자극성이 낮은 건강보험 붕괴의 경우 단순히 의견을 표출하는데 그친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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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확산의
종류 

맹장수술 괴담 약값 폭등 건강보험 붕괴 전 체 

단순언급 830(26.2) 22(3.5) 78(62.4) 930(23.7) 

리플라이 308(9.7) 15(2.4) 7(5.6) 330(8.4) 

리트윗 2033(64.1) 596(94.2) 40(32.0) 2669(67.9) 

전체 3171(100.0) 633(100.0) 125(100.0) 3929(100.0) 

χ2=326.406, df=4, *** p < .001 

<표 12> 이슈 별 확산의 종류 

다음은 루머별로 상호작용성 점수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상호작용성을 단순 멘션 1점, 

리플라이 2점, 리트윗 3점으로 측정하였고, 리플라이가 추가될 때마다 1점씩, 리트윗이 추가될 

때마다 2점씩 부여하여 타인과 얼마나 상호작용하는지를 점수화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미 FTA 관련 루머의 상호작용성 점수를 분석한 결과 맹장수술 괴담과 관련된 상호작용성 

점수가 1.441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 붕괴 1.331, 약값 폭등 1.262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용자들이 맹장수술 괴담과 관련된 루머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루머
상호작용성 점수

(트윗수)
표준편차

맹장수술 괴담 1.441(3171) .025

약값 폭등 1.262(633) .050

건강보험 붕괴 1.331(125) .119

전체 1.411(3929) 0.48

df=2, F=161.279, p < .01

<표 13> 루머별 상호작용성

(2) 루머의 자극성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성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앞에서 분석한 사실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에서의 메시지의 자극성과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성 간에 관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연구 문제 3-2). 

맹장수술 괴담의 경우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과 확산의 깊이 간에는 .289로 약한 정도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으며,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과 확산의 깊이 간에도 .211의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14>). 이러한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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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성 사실적 측면 표현적 측면 

상호작용성

1

 

3166

.289**

.000

3166

.211**

.000

3165

사실적 측면 

.289**

.000

3166

1

3171

.024

.170

3170

표현적 측면

.211**

.000

3165 

.024

.170

3170

1

 

3170

**p< .01 

<표 14> 사실적 측면,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과 상호작용성의 상관관계: 맹장수술 괴담

약값폭등 관련 자극성은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 1.66,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 1.97이었다(<표 

15> 참조). 메시지의 자극성과 상호작용성 정도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과 상호작용성의 정도 간에는 .100의 매우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과 상호작용성의 정도 간에는 .151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10>).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상호작용성 사실적 측면 표현적 측면

상호작용성 

1

632

.100*

.012

632

.151**

.000

632

사실적 측면

.100*

.012

632

1

633

.169**

.000

633

표현적 측면

.151**

.000

632

.169**

.000

633

1

633

*p < .05, **p < .01 

<표 15> 사실적 측면,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과 상호작용성의 상관관계: 약값폭등

건강보험 붕괴의 경우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 1.32,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 1.17이었다(<표 16>).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과 상호작용성 정도의 상관관계가 .778로,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과 상호

작용성 정도의 상관관계가 .536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16>).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건강보험 붕괴’의 자극성은 ‘맹장수술 괴담’ 이나 ‘약값폭등’ 

보다 낮았지만 자극적인 트윗에 대해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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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맹장수술이나 약값 폭등에 비해 건강 보험이 붕괴가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자극적인 트윗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상호작용성 사실적 측면 표현적 측면

상호작용성 

1

 

125

.778*

.000

125 

.536**

.000

125 

사실적 측면

.778*

.000

125 

1

125 

.517**

.000

125 

표현적 측면

.536**

.000

125 

.517**

.000

125 

1

125 

**p < .01 

<표 16> 사실적 측면,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과 상호작용성 정도의 상관관계:건강보험 붕괴

5. 결론

이 연구는 트위터에서 루머와 같은 부정적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쉬운 현상에 

주목하고, 어떤 속성의 루머가 더 확산되는지,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루머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 FTA 관련된 루머 중 트위터를 통해 가장 주목을 

받은 맹장수술 괴담, 약값폭등, 건강보험 붕괴와 관련된 루머의 내용과 루머의 자극성을 분석하

고, 자극성에 따른 여론의 확산 추이와 상호작용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1) 연구결과 요약

맹장 수술 괴담과 관련해서는 ‘맹장 수술비가 4천 만 원이 든다’는 것이 괴담이 아니라는 

미국 거주 한인 여성 선언문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의료 수가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비해 정부와 외교부의 괴담 부인은 네티즌의 주목을 받지 못해 정부가 

한미 FTA 관련 이슈 선점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약값 폭등과 관련해서는 FTA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내용과 병원비와 마찬가지로 약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었다. 건강 

보험 붕괴에 대해서는 역시 건강보험료가 급등하고, 수술비가 급등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산되

었다. 국민들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수가, 약값 상승 등 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의견을 확산시켰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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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의 자극성은 사실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맹장 수술 괴담의 경우 

‘맹장 수술비가 4천만 원’과 같은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이 가장 컸고, 약값 폭등과 건강 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이 적었다.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은 약값 폭등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맹장수술 괴담, 건강 보험 붕괴의 순이었다. 

루머의 자극성에 따라 여론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한 결과,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이 큰 맹장수술 괴담의 경우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다가 점차 소멸되는 

‘폭발적 소멸형’ 파동이 나타났고,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강보험 붕괴의 

경우 ‘반복적 파동형’이 나타났다.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이 큰 ‘약값 폭등’의 경우에는 여론이 

형성되다가 점차 소멸되는 매스 미디어 중심의 여론형성과정과 유사한 ‘잠재적 소멸형’파동이 

나타났다. 

루머의 자극성과 확산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이 큰 맹장수술 괴담과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이 상대적으로 큰 약값 폭등의 경우 리트윗이 많았고, 건강보험 붕괴의 

경우 단순 언급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네티즌들이 자극적인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

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루머의 종류와 상호작용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약값 폭등의 상호작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용자들 간의 리트윗이나 리플라이 같은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했고, 맹장 수술 괴담이 

다음으로 높았다. 건강보험 붕괴의 경우 상호작용성이 가장 낮았다. 메시지의 자극성과 상호작

용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도 분석했는데, 맹장 수술 괴담의 경우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과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과 상호작용성 정도 간에 각각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약값 폭등의 경우에도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건강 보험 

붕괴에 대해서는 다른 루머에 비해 자극성과 상호작용성 간에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건강보험 붕괴의 경우, 다른 루머에 비해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 평균이 가장 낮았고, 표현적 

측면의 자극성 평균도 낮았지만 이슈별 자극성 차이가 컸기에(<표 7> 참조) 상호작용성 정도

와의 상관관계 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맹장 수술 괴담의 경우, 사실적 측면의 

자극성이 1.76으로 가장 높았는데, 맹장 수술 관련 이슈별 자극성 차이가 크지 않았기에 상관관

계도 낮았다고 생각된다.

2)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트위터에서 한미 FTA 관련해서 루머가 어떤 양상으로 확산되는지 알아보고, 

메시지의 확산 요인으로 루머의 자극성을 상정하여 자극성과 확산의 추이, 자극성과 상호작용

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미 FTA 관련해서 루머가 급속히 확산된 메시지의 경우 의료수가 

증가, 약값 폭등, 건강보험 붕괴 등 국민들의 이슈 관여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슈의 속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적 측면 또는 표현적 측면에서 자극성이 높을 경우 확산의 깊이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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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여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루머와 관련된 메시지 중에서 자극성이 

낮을 경우 네티즌에 의해 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 SNS가 부정적 메시지의 확산과정에서 

통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 과정에서 SNSs의 역할에 대해서 학자들은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SNSs을 통한 지지여론이 형성되면서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SNSs을 통해 사회적 사건이 확산되면서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등 SNSs는 정치 과정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herr, 2010). 또한, SNSs를 통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하면서 

정치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을 높이는 등 정치 관여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Jungherr, 2010).

그러나, 이 연구는 선행 연구와 달리 루머의 확산 과정에서 SNSs를 통해 루머와 같은 부정적 

메시지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보다 세밀하게 밝혔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SNSs가 한미 FTA의 체결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반대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메시지

의 확산 통로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SNSs가 선거와 같은 정치 캠페인에서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욕구 표출의 장의 역할을 하는 등 사회 변혁을 이끈 

매체로 평가 받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특정 정책이나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생산하

는 통로로 기능함으로써 정치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급속하게 확산된 루머는 정책 형성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수행과정에서 SNSs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공공의제로 형성된다. SNSs는 그 과정에서 정책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표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비공식 채널(back channel)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Jungherr, 

2010). SNSs에서는 이슈를 선점한 공중이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특히 자극적인 속성을 

가진 루머가 단기간에 확산되므로, 정책 입안자는 정책이슈와 관련된 여론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issue ownership)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 

첫째, 이 연구는 루머의 확산과정에 주목하였으나 시간과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루머를 다루지 못했다. 분석 기간도 2주로 한정하여 전체 루머의 확산과정

을 분석하지 못했다. 기간을 확대한다면 여론의 확산 추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루머의 생성부터 확산,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루머의 속성, 루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확산 추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개념화한 여론 유형의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여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으로 이슈의 속성 측면에서 루머의 자극성

만 고려하였다. 그러나 루머의 확산에는 루머를 접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조직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이 

포함된 연구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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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usion of Rumor Via Twitter : 
The Diffusion Trend and the User Interactivity in the Korea-U.S. FTA Case

Ju-Hyun Hong*
6)⋅Hae-Jin Yun**

This study explored how rumor is diffused via Twitter and how the characteristics of rumor 
affect the interactivity among users in the Korea-U.S. FTA case. A key word search located three 
issues as major ones related to the Korea-U.S. FTA: appendectomy myth, collapse of health insurance, 
and increases in medicine prices.

The arousal of rumor has two dimensions: fact and expression. The fact arousal was the highest 
in the issue of ‘appendectomy myth,’ and the expression arousal the highest in ‘increases in medicine 
prices.’ The rumor diffusion took the ‘explosive wave’ in the issue of appendectomy myth, the 
‘latent wave’ in the issue of increase in medicine prices, and the ‘repetitive wave’ in the issue 
of collapse of health insurance. Correlation analyses revealed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arousal 
intensity of rumor and the user interactivity in the issue of collapse of health insurance.

The study showed that Twitter took a role of diffusing negative messages about the Korea-U.S. 
FTA. Results implies that government officials and journalists pay attention to Twitter for sensing 
the public opinion when building policies and managing crises. 

key words: rumor, diffusion, Twitter, inter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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